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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영원한 가족 교사 자료』—제11과

시나리오 제1부
루이스는 약 이 년 전에 선교 사업에서 귀환했다. 그는 미래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염려되어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
기로 했다. 루이스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, 매주 종교교육원에 참석하기를 좋아하며, 그것을 우선시한다. 그는 버스를 탈 때나 수
업 전에는 보통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거나 게임을 한다. 그는 귀환한 이후로 여성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. 그는 가족에게 학교를 
마칠 때까지는 진지하게 결혼을 추구하기보다는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. 그는 자신이 더 일찍 결혼하기로 정해져 있
다면,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.

엠마는 루이스와 같은 종교교육원에 다니지만, 한 번도 그와 만난 적이 없다. 그녀는 보통 친구들과 같이 앉으며, 다른 사람들과
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. 그녀는 대체로 남성을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. 그녀는 자신이 또 다른 관
계를 시작하면, 이전의 다른 모든 관계처럼 끝나 버릴 것 같아 걱정한다. 그녀는 정서적으로 지쳐 있으며, 다른 관계를 맺을 힘이 
없다고 느낀다. 그녀는 일 년 전에 학교를 졸업했고,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. 그녀는 참된 사랑을 결코 만나지 못하거나 
성전에서 인봉되지 못하지는 않을지, 또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 아닌지 염려한다.

함께 시나리오를 읽은 뒤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.

• 루이스와 엠마의 염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?

• 준비 자료 제1부에서 배운 내용을 고려할 때, 어떤 조언이 루이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? 엠마에게는 어떤 조언이 도움이 
되겠는가?

• 조별 토론에서 다음 구절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읽고 그것들이 루이스와 엠마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토론한다. 
잠언 3:5~6; 니파이후서 22:2; 교리와 성약 58:26~28. 영원한 동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행사하였는가? 
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?


